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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화학 노동조합 간부 취업사기 구속!
시민단체, 여수산단 취업비리 수사 강력촉구 … 일부 소문이 현실로?

전남 여수산업단지 입주 공장 취업비리 사건과 관련한 혐의자가 계속 늘고 있어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

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
전남 여수경찰서는 7월15일 여수산업단지 화학기업 L사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준다며 돈을 받아 챙긴 

혐의(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)로 같은 회사 노조 부위원장 임모(42)와 전 부위원장 최모(40)에 

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경찰에 따르면, 임모와 최모는 2002년 8월 박모(45) 씨로부터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

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.

이에 앞서 경찰은 L사 등에 취업시켜준다며 20여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일본으로 달아난 황모

(40)와 N, H, K공장 취업을 미끼로 4명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고 달아난 서모(42)를 수배했다.

또 2003년 7월2일에는 K공장과 또 다른 L공장 등에 취업시켜준다며 2명으로부터 3300만원과 3700만원을 각

각 받은 혐의(사기)로 여수시 남모(57)와 조모(47)를 구속했다.

취업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취업하려면 고위층 인사의 청

탁이나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며 취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

있다.

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<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>는 여수산단 입주 기업 취업 사기사건은 단순 

사기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그동안 B사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지역 유력인사 관련설 등이 끊임없이 제기됐었

다고 주장했다.

또 이번 기회에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며 최근 취업비리 제보접수처(전화: 061-686-3430) 운영에 들어갔으며 

수사 확대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.

그러나 경찰은 혐의자들이 취업을 시켜줄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아직 취업을 시켜준 사례가 없는 점 등을 

들어 단순 사기사건으로 보고 전반적인 취업비리에 대한 수사를 유보하고 있어 앞으로 시민단체와의 알력싸움

이 예상된다.

여수산업단지 대기업 공장들의 고졸 생산직 직원은 수당을 포함해 초봉이 3000만원을 넘고 10여년 근무하면 

5000만-6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어 최근 한 공장직원 모집에는 200대 1 

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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